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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마트, 설 선물세트 본 판매 돌입
- 대량구매가 끌고 가성비 세트가 밀었다! 사전예약 매출 역대 최대 달성 -

	□ 2/7일부터 11일간 ‘본 판매’ 시작, 행사카드 최대 50% 할인 및 상품권 최대 50만원 증정
□ 설 사전예약(12/26~2/2)매출 전년 대비 18.3% 신장, 사전예약 혜택 대폭 강화 효과
□ 500개 이상 대량 구매 매출 76.3% 신장, 10만원 미만 가성비세트 매출 15.8% 증가
□ 본판매도 실속 세트 주력 운영, 만감류∙실속한우∙와인부터 이마트 단독세트까지 풍성



설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, 이마트가 2026년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종료하고 ‘본 판매’에 돌입한다.

이마트는 과일∙축산∙수산∙가공∙생활용품 등 매장 곳곳에 본격적인 세트 매장이 꾸려지는 설 선물세트 ‘본 판매’를 2월 7일(토)부터 설 당일인 2월 17일(화)까지 11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.

이마트는 ‘본 판매’를 맞아 고객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할인 프로모션을 풍성하게 준비했다. 올해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만큼, 본 판매에서도 강력한 혜택을 통해 그 열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.

먼저, 2월 7일(토)부터 17일(화)까지 11일간 신세계포인트 적립 또는 행사카드로 결제 시 최대 50%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. 또한, 본 판매 기간 동안 행사카드로 구매 시 최대 50만원 신세계 상품권 증정 또는 할인 혜택을 마련했으며,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.
※ 행사카드: 이마트e/삼성/KB국민/신한/현대/비씨/NH농협/우리/하나/롯데/IBK기업/광주은행/전북은행/제주은행 등

이마트 정우진 마케팅 담당은 “올 설 고물가로 인해 혜택이 풍부한 사전예약에 많은 고객들이 몰렸다”며 “이마트는 선물세트 본 판매 시즌에도 다양한 상품과 혜택을 준비, 고객들이 풍성한 ‘설’을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█ 역대급 혜택에 얼리버드 열풍… 2026년 설 사전예약 역대 최대 매출 기록

이마트는 선물세트를 미리 구매하는 ‘얼리버드’ 고객이 매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, 올해 사전예약 기간을 지난 설 대비 약 9일가량 확대하고 상품권 증정 혜택도 대폭 강화했다. 이에 많은 고객이 조기 구매에 나서며 26년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이 사실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.

실제, 이마트가 12월 26일(금)부터 2월 2일(월)까지 39일간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, 올 설 사전예약 매출은 전년 설 대비 약 18.3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트레이더스와 에브리데이 역시 두 자릿수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. 동일 기간 트레이더스는 29.3%, 에브리데이는 23.4% 매출이 증가하며, 창고형 할인점과 SSM 업태에서도 얼리버드 수요가 두드러졌다.

사전예약 역대 최대 매출의 배경에는 ‘대량 구매’ 수요가 크게 작용했다. 사전예약 1∙2차 기간(12/26~1/30)까지 한 번에 선물세트를 500개 이상 구매하는 대량 구매 매출이 전년 설 동기간 대비 76.3%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. 다수에게 명절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들이 미리∙많이 살수록 혜택이 커지는 이마트의 사전예약 프로모션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.

10만원 미만의 가성비 선물세트 역시 약 15.8% 매출 신장을 기록하며 사전예약 최대 실적 달성에 한 몫했다. 특히 가격 부담이 적은 조미김 세트는 전년 대비 약 24% 매출이 증가했고, 멸치 세트도 10% 신장했다. 전체 세트 중 2만원 미만 극가성비 선물세트 매출은 37% 증가하며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.

축산에서는 얼룩돼지(YBD)를 금괴 모양으로 포장한 ‘금한돈 냉장 한돈 모둠 세트(77,220원/1.75kg)’와 ‘항공직송 돈육 구이 특선(42,800원/1.6kg)’ 등 신상품을 중심으로 한 돈육 세트 매출이 36.4% 신장했다.

한우 선물세트 역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갔다. 특히 축산 경력 20년의 바이어가 직접 경매에 참여한 ‘피코크 직경매 암소한우 등심 세트’는 전년 설 대비 2배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. 대량 매입과 사전 기획을 통해 가격을 최대 40%가량 낮춘 점이 주효했다.

세부 품목별로는 작년 작황이 양호했던 배 세트 매출이 35.6% 증가했으며, 샤인머스캣을 활용한 가성비 혼합 세트 인기에 힘입어 혼합 과일세트 매출도 49.5% 신장했다. 조미료와 통조림은 약 16%, 생활용품 선물세트는 13%가량 매출이 늘었다.

█ 프리미엄·실속 수요 모두 잡은 이마트 선물세트, 본 판매에서도 혜택 강화

이마트는 본 판매 기간에도 흐름을 이어가며 실속 선물세트 판매에 집중할 계획이다.

과일의 경우 설 명절이 제철인 ‘만감류 혼합 세트’를 강화했다. 대표 상품으로는 ‘시그니처 샤인&애플망고&한라봉 세트(샤인머스캣 1.4kg, 애플망고 1.1kg, 한라봉 1kg 등/78,750원)’를 선보이며, 반건시와 곶감을 함께 구성한 ‘상주곶감 혼합 세트(49,560원)’도 준비했다.

축산 선물세트는 구매 부담을 낮춘 10만원대 상품을 중심으로 운영한다. 대표 상품인 ‘직경매 암소 한우 풍족 세트(등심·채끝·불고기·국거리 각 500g/174,400원)’는 지난 설 큰 호응에 힘입어 물량을 2배 이상 확대했다.

이와 함께 ‘CAB 블랙앵거스 토마호크 스테이크 세트(토마호크·티본 각 500g/118,400원)’, ‘금한돈 냉장 한돈 모둠 세트(삼겹·돈마호크·항정살·등심덧살 구성/77,220원)’ 등 가성비 축산세트도 마련했다.

수산 선물세트는 다양한 가격대에서 만족도 높은 상품을 제안한다. ‘민어굴비 5미 세트(1.6kg)’는 행사카드 결제 시 30% 할인한 49,840원에 판매하며, ‘제주 옥돔·갈치 세트(각 650g)’는 150,400원에 판매함과 동시에 9세트 구매 시 1세트를 추가 증정한다.

이외에도 이마트는 전문가가 선정한 프리미엄 와인부터 국가별 유명 산지 와인, 2세트 이상 구매 시 50% 할인하는 가성비 와인세트까지 와인 라인업을 강화했으며, 햄·참치·오일로 구성된 아미트 단독 기획 선물세트도 다양하게 선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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